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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강은희*, 김미영**, 변은경***

Eun Hee Kang*, Mi Young Kim**, Eun Kyung Byu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출

산의지 조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

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결혼의식은 3.43±.36점이었고, 직업의식 3.30±.47점, 양성평등의식 3.85±.37점,

출산의지는 3.48±.42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

의 출산의지는 결혼의식(r=.260, p<.001), 직업의식(r=.143, p=.026), 양성평등의식(r=.263, p<.001)과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결혼의식은 직업의식(r=.279, p<.001)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의

식(β=.215, p=.001), 양성평등의식(β=.239, p<.001)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9%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
하여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childbirth will in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to control childbirth will. Data were collected from 242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The average of 
marriage consciousness was 3.43±.36, the average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was 3.30±.47, the average of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as 3.85±.37, the average of childbirth will consciousness was 3.48±.42. The 
childbirth wil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study subject’s  
childbirth will was correlated with occupational consciousness(r=.279, p<.001), occupational consciousness(r=.143, 
p=.026),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r=.263, p<.001), and marriage conscious was correlated occupational 
consciousness(r=.279,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childbirth will of the study subjects were marriage 
consciousness(β=.215,p=.001),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β=.239,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1.9%.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effects of developing an 
intervention program and applying this program to improve the decisions of nursing students concerning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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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진출

을 위한 결정을 하며 경제적인 자립의 준비 등을 추구

하면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재인식하고 통합함으로

써 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해 나간다[1]. 또한, 대학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해지며

이성과의 친밀감을 구축해 나가는 시기로 결혼에 대한

욕구도 구체화되는 예비 부모세대이다[2].

예비 부모세대인 대학생의 출산에 대한 인식은 남학

생보다는 여학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가치관에 대해 분석하

는 것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분석은 향후 저출산 관

련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3].

대학생 시기 남녀가 함께 부모가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 중 여성이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있어 더욱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

실이다[4]. 실제 이경숙 등[5]의 여대생들의 저출산 원

인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과 더불어 여성 자신의 자아실현과 자기 개발욕구 증

가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인해 부모역할 측면에

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

함을 보고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OECD 국가 대부분이 겪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지만, 우리사회의 경우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문제

의 심각성이 있다[6].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7] 이러한 저출

산 현상은 사회, 문화, 경제에 큰 변화를 미칠 수 있으

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결혼연령의 증가는 출산연령의

증가로 이어지고, 출산율 저하의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혼의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결혼의식은 개인주의 성향에 따른 개인의 자아

성취와 행복 만족도가 더욱 중요해진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변화하고 있다[8]. 특히, 대학생은 각 개인의 라이

프스타일을 중요시하며 비혼이나 만혼 혹은 무자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9]. 즉, 예비부모로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자질함양에 힘써야 하는

여대생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낮고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미숙한

역할 수행으로 인한 자녀교육의 질 저하 등을 야기하는

가정적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혼

가치관은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0].

직업의식은 사회구성원들이 직업에 대한 경험과 사

회적 지위와 같은 요인에 기초하여 형성되는데 이는 직

업에 대한 가치관, 진로에 대한 성숙도, 취업에 대한 인

식, 일에 대한 지양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11]. Han[11]은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직업이 있을 때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가사부담 및 양

육부담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13].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업은 경제적인 이

득을 주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도 하지만, 여성이 직업을 가질 때 가사와 양육의 부담

또한 갖게 되므로 직업은 대상자에 따라 출산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직업으로 인한 양육의 제반 여건이 지원

되지 않으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의식은 예비취업인 여대학생에게는 자신의 취업

유무와 동시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영향을 준다.

최근대두되는양성평등의식(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능력 및 속성 그리고 역할에 대

하여 성차별적 의식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

적인 행동을 승인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

에서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14, 15, 16]이러한 양성평등의식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

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을 준비하고 사회 진출을 앞두

고 있는 시기이기에, 양성평등적인 성 역할에 대한 올

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다[17, 18]. 대학생 시기에 정립된 올바른 양성평등의

식은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출산과 양육이

남녀 공동의 것으로 인식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으로는 기

혼 성인과 미혼에 관한 연구가 많았으며[19, 20] 출산을

하게 될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이며[21,

22], 특히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 대상이 기혼여성, 미혼, 남․녀 대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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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23, 24, 25], 여

대생이 주요 대상인 연구는 소수였다[26].

대학생 시기는 예비 부모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이 필요하며, 성인기로서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직업을 준비하고 갖는 이 시기에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Kim[27]의 보건의

료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에 비

해 여자 대학생의 비혼 비율이 월등히 높아 향후 낮은

출산으로 이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결혼에 대한 부담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여성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며 향후 전문직군으로 사회활동을 하

게 될 것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혼

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과 출산의지에 대한 연구

는 매우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결혼율 상승과 출산 문제

해결방법을 위해 미래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고, 예비부

모가 될 간호여대생이 가지는 결혼의식, 직업의식과 양

성평등의식의 정도를 살펴보고,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

향 요인을 확인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

등의식 및 출산의지 정도와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

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 중 여대생을 대상으

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5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9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의 대면수업 허용 기간인지를 확

인하고 2020년 9월 1일에서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높은 탈락율을 고려하여 설문

지 250부를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

한 24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결혼의식

결혼의식 결혼관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으로 본 연구에서는 Kim, Sun & Kim[28]가

제작한 미혼여성 들의 결혼 및 가족의식 조사도구를

Lee[29]이 수정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Yeo[30]이 사용

한 도구이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낭만적 결혼관

5문항, 소극적 결혼관 6문항, 보수적 결혼 관 3문항, 배

타적 결혼관 2문항, 적극적 결혼관 2문항, 도구적 결혼

관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이 의미하는 결혼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o[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62 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64이었

다.

2) 직업의식

직업의식은 개인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포함

한 개인의 정서적 역량의 범주로 가치와 태도를 가리킨

다고 볼 수 있다[31]. 여대생의 직업의식을 측정하기 위

해 Kim, Ma[32]의 연구에 사용된 총 12문항으로 구성

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각 하위 영역별 문항 수는 진로성숙도 5문항, 가족지향

성 4문항, 일 지향성 3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12점부터 60점까지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직업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Ma[32]

의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77,

가족지향성 신뢰도는 Cronbach's α=.71, 일 지향성 신

뢰도는 Cronbach's α=.58 이었다. 본 연구에서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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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신뢰도는 Cronbach's α=.71이었다.

3)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특정한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 태도를 가

지지 않고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연결시

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같고

동등하게대우받아야한다고생각하는것을의미한다[33].

본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청

소년용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34]의 질문지를 사

용하였다. 양성평등의식은 가정생활, 직업생활, 학교생

활, 사회문화 생활에 각 5문항씩 총 20문항 6점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Kim & Lee[3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 였으며, 본 연구의신뢰도는 Cronbach's α=.71이었다.

4) 출산의지

출산의지는 향후 자녀의 출산가능성에 관한 의사를

의미하며[23], 본 연구는 Park[23]의 도구 23문항에서

개인적인 요인 문항 7개를 제외한 가족적 요인 3문항,

경제적 요인 6문항, 정책적 요인 7문항의 총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Park[23]의 연구에서 Cronbach's는

.71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69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Win 21.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처

리하여 분석하였다.

② 연구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는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산출하였다.

③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 직업

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용하고 사후 분석을 위해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④ 연구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상관관계를파악하기위해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⑤ 연구대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1>. 23

세 이하 74.4%, 24〜27세 14.0%, 28〜30세 11.6%이고

미혼 여대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은 2학년이 32.2%

로 많았고 그다음으로 3학년이 28.9%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유’가 78.1% 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

수는 1명이 50.4%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이 64.5%

이고 전공 선택 동기는 ‘졸업 후 취직이 잘되므로’가

48.8%이고 성격은 긍정적이 85.1%로 가장 많이 나타났

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50.0%이고 보통이 45.9%

로 그 뒤를 이었다. 학업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48.8%이

고 만족이 43.8%로 보였다. 평균 성적은 3.0〜3.9가

66.5% 가장 많았고, 2.9 이하는 25.2%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24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3
24-27
28

180
34
28

74.4
14.0
11.6

Grade

1st
2nd
3rd
4th

57
78
70
37

23.6
32.2
28.9
15.3

Religion
No
Yes

53
189

21.9
78.15

Number of
sibling

No
1
2

25
122
95

10.3
50.4
39.9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37
156
49

15.3
64.5
20.2

Major
selection

according to aptitude
according to grades
recommendation
for employment

85
11
28
118

35.1
4.5
11.6
48.8

Character
positive
negative

206
36

85.1
14.9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Moderate
Not good

121
111
101

50.0
45.9
4.1

Satisfaction of
academic life

Good
Moderate
Not good

118
18
61

43.8
48.8
7.4

Average
rating

≤2.9
3.0-3.9
4.0

61
161
20

25.1
66.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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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

의지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표2>. 결혼의식은 평

균 3.431±.36점이며, 직업의식은 평균 3.30±.47점으로 나

타났고 양성평등의식은 평균 3.85±.37점이고 출산의지

평균은 3.48±.42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차이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

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결혼의식은 ‘학업생활만족도’(F=3.073, =.048)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학년, 종교, 경제적 수준, 전

공 선택 동기, 성격, 평균성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의식의 차이는 다

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의

식은 ‘학년’(F=4.837, =.003), ‘형제 수’(F=3.161, =.044),

‘전공선택 동기’(F=14.127, p<.001), ‘성격’(F=3.106, 

=.002), ‘대학생활만족도’(F=13.689, p<.001), ‘학업생활만

족도’(F=14.31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직업의식은 4학년(3.56)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형제수에 따른 직업의식은 무

(3.48)인 경우가 2명 이상(3.33)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직업의식은 적성과 흥미

가 맞아서(3.54) 선택한 경우가 졸업 후 취직이 잘 되므

로(3.18), 부모나 친척의 권유(3.07)에 의한 것보다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격에 따른 직업의식은 긍정적

(3.34) 성격이 부정적 성격(3.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은 만족한 대

상과(3.44) 불만족한 대상(2.91)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학업생활만족도에 따른 직업의식은 만족한 대상이

(3.47) 보통(3.18)과 불만족한 대상(3.06)에 비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

령, 종교, 경제적 수준, 평균 성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성평등의식의 차이

에서 ‘학년’(F=3.098, =.028), ‘경제적 수준’(F=4.263, 

=.01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종교, 형제수, 전공선택

동기, 성격, 대학생활 만족도, 학업생활 만족도, 평균성

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의지의 차이는 다

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출산

의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2.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
의 정도(N=242)
Table 2. Degree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earing
willingness(N=242)

Variable M±SD Min Max

Marriage
consciousness

3.43±.36 2.30 4.75

Occupational
consciousness

3.30±.47 2.25 5.00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3.85±.37 2.90 4.60

Childbirth will 3.48±.42 1.81 4.75

표 3. 대상자의 일반저거 특성에 따른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차이(N=242)
Table 3 Difference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earing
willing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242)

Characteristics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Age
(year)

<23
24-27
28

3.42±.36
3.50±.34
3.43±.40

.674 .511
3.32±.47
3.31±.44
3.12±.44

2.443 .089

Grade

1sta

2ndb

3rdc

4thd

3.42±.30
3.43±.41
3.46±.33
3.40±.40

.275 .843

3.25±.47
3.27±.41
3.23±.48
3.56±.50

4.837 .003 c,a,b<d

Religion
No
Yes

3.41±.35

3.44±.37
-.561 .575

3.36+.48

3.28±.46
1.110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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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ibling

Noa

1b

2c
3.60±.34

3.42±.35

3.41±.38

2.841 .060

3.48±.56

3.24±.46

3.33±.45

3.161 .044 b<a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3.40±.37

3.43±.37

3.47±.33

.519 .596

3.39±.48

3.32±.47

3.17±.42

2.708 .069

Major
selection

according to aptitudea

according to gradesb

recommendationc

for employmentd

3.49±.39

3.34±.42

3.36±.28

3.42±.35

1.423 .237

3.54±.48

3.25±.36

3.07±.32

3.18±.43

14.127 .000 c,d<a

character
positive
negative

3.44±.36

3.38±.38
.943 .346

3.34±.46

3.08±.45
3.106 .002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a

Moderateb

Not goodc

3.47±.41

3.38±.31

3.53±.24

2.398 .093

3.44±51

3.18±.37

2.91±.47

13.689 .000 c<a

Satisfaction
of academic
life

Gooda

Moderateb

Not goodc

3.49±.43

3.37±.30

3.48±.22

3.073 .048 n/a

3.47±.51

3.18±.38

3.06±.41

14.315 .000 c,b<a

Average
rating

≤2.9
3.0-3.9
4.0

3.37±.30
3.45±.38
3.47±.39

1.312 .271

3.20±.41

3.32±.49

3.45±.42

2.393 .094

Characteristic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earing willingness

M±SD t/F p Scheffe M±SD t/F p Scheffe

Age
(year)

<23
24-27
28

3.86±.39
3.84±.28
3.85±.30

.045 .956
3.45±.42
3.49±.42
3.61±.43

1.777 .171

Age
(year)

1st
2nd
3rd
4th

3.85±.38

3.86±.35

3.91±.35

3.70±.38

3.098 .028 d<c

3.39±.44

3.49±.38

3.53±.41

3.47±.51

1.193 .313

Grade
No
Yes

3.81±.36

3.86±.37
-.953 .342

3.54±.44

3.46±.42
1.330 .185

Religion
No
1
2

3.88±.37

3.87±.34

3.82±.40

.398 .672

3.60±.46

3.46±.43

3.47±.41

1.133 .324

Number of
sibling

High
Middle
Low

3.95±.29

3.80±.38

3.93±.31

4.263 .015 n/a

3.60±.46

3.46±.43

3.47±.41

1.133 .324

Economic
status

aptitude
grade
recommendation
for employment

3.87±.34

3.75±.40

3.71±.41

3.88±.37

2.097 .101

3.54±.46

3.39±.39

3.44±.30

3.45±.42

1.085 .356

Major
selection

positive
negative

3.85±.35

3.87±.45
-.309 .759

3.48±.43

3.49±.38
-.208 .836

character
Good
Moderate
Not good

3.88±.33

3.80±.39

3.89±.42

2.076 .128

3.52±.42

3.43±.42

3.50±.43

1.136 .323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Good
Moderate
Not good

3.87±.36

3.82±.36

3.93±.44

1.015 .364

3.49±.44

3.44±.41

3.64±.39

1.958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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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

의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

지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4>.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업의식과 결

혼의식(r=.279, p<0.01), 출산의지와 결혼의식(r=.260,

p<0.01), 출산의지와 직업의식(r=.143, p=.026), 출산의

지와 양성평등의식(r=.263, p<0.01)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표 5>.

연구대상자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혼의식, 직업

의식, 양성평등의식을 설명 변수로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

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가 .914- .99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

자(VIF)는 1.010 - 1.094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낮았으

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899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F=11.84, p<.001), 수정된 결정계

수(R²)는 .119로 설명력은 11.9%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의식(β

=.215, p=.001), 양성평등의식(β=.239, p<.001)으로 나타

났다.

Satisfaction
of academic
life

≤2.9
3.0-3.9
4.0

3.82±.35

3.87±.37

3.83±.37

.450 .638

3.45±.40

3.48±.44

3.52±.41

.187 .829

Average
rating

≤2.9
3.0-3.9
4.0

3.82±.35

3.87±.37

3.83±.37

.450 .638

3.45±.40

3.48±.44

3.52±.41

.187 .829

표 5. 대상자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242)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subject’s Childbirth will(N=242)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324 .365 3.621 <.001

Marriage consciousness .251 .074 .215 3.406 .001

Occupational consciousness .069 .057 .076 1.205 .229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277 .070 .239 3.939 <.001

Adj.R² =.119, F=11.84(p<.001)

표 4. 대상자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상관관계(N=242)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irth
will(N=242)

Characteristics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Childbirth will

r(p)

Marriage consciousness 1

Occupational consciousness .279(<.001) 1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99(.124) .031(.634) 1

Childbirth will .260(<.001) .143(.026) .263(<.001) 1



Effect of marriage consciousness, occupational consciousness,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the childbirth will of nursing students

- 14 -

Ⅳ. 논 의

본 연구는 결혼율 상승과 출산 문제 해결방법을 위

해 미래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고, 예비부모가 될 간호

대학생이 가지는 결혼의식, 직업의식과 양성평등의식

의 정도를 살펴보고,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

립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 출

산의지 정도를 타 연구와 비교 시, 연구 도구에 차이가

있어 비교에 한계는 있다. 그러나 각 연구의 도구가 동

일한 척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다를 경우 동일

하게 환산한 점수로 비교하여 최대한 유사한 상황에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비교에는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정도는

평균 3.61점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 Byun[2]의 연구에서는 3.39점, Kim & Ko[35]의 연

구에서는 2.94점(5점 척도)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 Hong[36]의 연구에서는 3.30점, Park &

Je[37]의 연구에서는 3.91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비교한 연구들 간에 연구대상자와 결혼의식 결과에서

어떤 일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결혼의식은 결

혼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이 발생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38], 연구대상자의 성별이 중요한 연구결과의 변수

가 될 수 있어, 연구 대상자의 성별을 고려한 반복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여대생의 직업의식 정도는 평균

3.23점이었으며,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성별이 여

성이 다수인 것을 고려하여 비교하였다. 일반 여대생

을 대상으로 한 Kim[39]의 연구에서는 평균 3.22점이

었으며, Park & Chun[40]의 의 연구에서는 평균 3.13

점(5점 척도)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근 여

성의 사회적 지출이 확대되며 가족지향성보다는 일지

향성적 성향을 보인다는[40] 결과와 유사하며, 직업의

식이 중간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양성평등의식 정도는 평균 3.85점이었

으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Park[18]의 연구에서는 평

균 2.72점이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Lee[42]의 연구에서는 평균 2.04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여대생이 일반 여대생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여대생의

경우 전문직 직업군으로 일반 여대생에 비해 보다 남

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을 구분하는 직업적 차별이 낮

은 결과로 사료된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경우 결혼

에 대해 긍정적이며,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은 출

산의지를 높힌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42] 이를 높

이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간호 여대생의 출산의지는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과

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출산의지와 결혼관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

인 것과 유사하며[10] 결혼관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

친 Park & Byun[2]의 연구와 Jeong & Kim[41]의 성

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결혼과 임신인식과도 유사하다.

일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출산의지에 대

해 양성평등 의식과 결혼인식에 대한 상관이 높아[42]

양성평등의식과 결혼의식이 긍정적일수록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여대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기 위해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평등의식을 변수

로 사용하였고, 이 중 결혼의식과 양성평등의식이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설명력은 13.0%로 나타났다. 일

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Jeong & Kim[42]의 연구에

서도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양성평등

의식과 결혼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 연구결과를 지지

한다. 그러나, 대학생은 자신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

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출산이 자신의 직

업과 미래 자신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된다면 출산의지

를 낮춘다는 것을 고려할 때[43], 본 연구에서 출산의

지에 대한 설명력에서 직업의식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

가 나온 것과 유사하다.

간호여대생의 출산의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

적으로는 긍정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양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전

통적인 가부장적성 역할에서 벗어난 부부가 공통적으

로 성의 조건과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요구와 상

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

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 지역 2개 대학 간호학과 여대생

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 확대 해석 하는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7-17, August 31,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15 -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

대학생의 출산의지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결혼의식, 직업의식, 양성

평등의식, 출산의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저출산 문

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정립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의식과 양성

평등의식을 확인하였고,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

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출산의지를 높힐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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